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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성모의 죽음  
(Morta della Vergine  c. 1605)

카라바지오 (Caravaggio 1571 - 1610)

캔버스에 유채 369 cm x 245 cm 

파리� 루브르� 미술관

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지오는 파란만장

한 생애를 살았다고 전해진다.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

나 거리의 부랑아였던 그는 알콜 중독이었으며 도박에 

탐닉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하고 도주하는 길에 39세 

젊은 나이로 객사하고 말았다. 그가 더 오래 살았으면 

미술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많이 남겼을 것이라고 추

측할 뿐이다.  

루브르 미술관에는 카라바지오의 그림이 딱 세 점 소

장되어 있다고 한다. 그 중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대작으

로 손꼽히는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가 로마에서 살인을 

저지르고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

전해진다.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성당에 전시

하기 위해 의뢰 받은 그림인데 완성된 이 그림을 본 성당 

측은 경악하며 인수를 거부했다. 왜 그랬을까?

이유는 카라바지오가 당시로서는 스캔들이라고 할 만

큼 파격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. 성모 마리아의 임종 

침상에 예수의 열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모여 애통

해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이건만, 카라바지오는 경건하

고 엄숙한 전통 종교적 이미지를 묘사하지 않고 빈민굴

에서 흑사병에 걸려 죽은 듯한 시신을 놓고 가난한 사람

들이 모여 울고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. 게다가 성모 시신

의 모델은 강물에 몸을 던져 익사한 카라바지오의 그림 

모델이자 연인 레나라는 매춘부의 시신이었다. 

성당 측이 그림 인수를 거부하자 그림은 갈 곳이 없게 

되었다. 그러나 이 그림의 위대함을 알아본 당대 또 한 

명의 거장 루벤스가 부유한 곤차가 가문에 그림을 구입

하도록 조언해 그림은 팔리게 된다. 그 후 영국의 찰스 1

세에게 넘어갔던 카라바지오의 마지막 그림은 결국 프

랑스 루브르에 안착하게 되었다. 

카라바지오 특유의 빛과 어두움이 감정의 격렬함을 

표현하는 가운데,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임한 성스

러움의 발현을 종교적 도그마에 빠진 그 시대는 알아보

지 못했다. 부풀고 퇴색한 모델의 모습 속에 화가가 고통

과 슬픔으로 점철된 보통 인간의 삶을 나타내고자 했다

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. 슬픔에 잠긴 사람들 위에 눈

이 부시도록 떨어지고 있는 저 빛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

을 카라바지오는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. 수렁에 빠진 삶 

속에 화가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절박한 은혜의 빛이 아

니었나 짐작해 본다.  

 《김동백》  


